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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impact on the repetition and 
naming ability of Korean aphasia patients by controlling their working memory load 
through time intervals and interference effects using the Temple Assessment of Language 
and verbal Short-term memory in Aphasia (TALSA) protocol. In addition, we examined the 
phonological and lexical-meaning processing abilities of persons with aphasia through 
word repetition tasks, nonword repetition tasks, and picture naming tasks to examine pho-
nological and lexical-meaning production abilities. Methods: Thirteen native Korean speak-
ers with aphasia participated in the study, along with twelve control group participants. The 
word and nonword repetition tasks were conducted under three conditions to examine the 
time delay and interference effects. Each condition entailed listening to each ten words of 
two and three syllables. Similarly, the picture naming tasks were carried out under three 
conditions involving viewing ten pictures of two and three syllables each. Results: This 
study examined how the repetition and naming ability of persons with aphasia, i.e., the 
ability to producing phonemes and lexical-meaning of persons with aphasia, varies when 
adjusting the working memory load under time interval and interference effect conditions. 
This study found that the difference in performance between groups was significant for 
both tasks. In particular, the larger the time interval, the greater the interference effect; that 
is, the greater the load of working memory, the lower the performance of aphasia subjects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Conclusion: Since the aphasia subjects have poor working 
memory ability,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as the cognitive load increases, they 
are more affected by the ability to process phonological and semantic activations.

Keywords: Aphasia, Time interval, Interference effect, Word and nonword, Repetition task, 
Picture naming task

실어증(aphasia)은 언어적 상징적 조작(예: 연상, 저장, 인출, 규칙 

적용)에 있어서 다중 양식 결함을 보이며, 이는 언어 반구의 피질 

및/또는 피질하 구조에 대한 국소적 손상에 의해 기인한다. 실어증 

대상자들은 뇌졸중(stroke)으로 인한 뇌 손상으로 인해 언어처리 

및 산출에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언어와 관련된 인지적 자원

(cognitive resource)을 비효율적으로 사용(inefficient resource al-

location)하게 되어 언어뿐만 아니라 인지 능력 저하에 대한 논의도 

가중되고 있다(McNeil & Pratt, 2001). 이러한 인지 능력 손상 중, 

대표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이 실어증 대상자들의 단기 및 작업기

억 능력 손상이다.

실어증의 일부 모델은 언어 처리에 있어서 단기 및 작업기억의 역

할을 강조하며, 실어증의 언어 장애는 단어의 표현을 활성화하고 유

지하는 인지 과정의 손상을 포함한다고 주장한다(Martin, Minki-

na, Kohen, & Kalinyak-Fliszar, 2018). 언어처리 능력은 언어 표현에 

대한 적절한 접근과 인출 과정을 포함한다. 이러한 인지 과정의 손

상은 대표적으로 단기기억(short term memory) 및 작업기억(work-

ing memory), 집행기능(executive function) 등과 같은 인지 능력의 

결함에 반영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Martin et al., 2018). 이러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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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들을 기반으로 실어증을 단순히 언어 표현 능력에 결함이 있다고 

보기보다는 ‘언어처리(linguistic processing)’ 능력에 결함이 있는 

장애로 정의하였다(McNeil, 1982; McNeil & Pratt, 2001). 

실어증 환자들의 작업기억 능력 손상은 선행연구에서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다. 실어증 환자들은 작업기억 과제에서 대조군에 비

해 유의하게 수행력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작업기

억 용량의 감소가 실어증 대상자들의 언어처리 손상과 관련이 있다

고 보고하였다(Caspari, Parkinson, LaPointe, & Katz, 1998). Sung 

등(2009)은 20명의 실어증 환자들을 작업기억 능력에 따라 낮은 집

단과 높은 집단으로 나누어 문장 이해 및 실어증의 중증도 간의 상

관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작업기억 능력이 낮은 실어증 집단

이 전치사구나 부사구와 같은 더 복잡한 문장에서 더 큰 어려움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뿐만 아니라, 구어 작업기억 능력이 실어증 

중증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듣기 및 읽기 문장 이해와 

중간 정도의 상관관계를 보고함으로써, 작업기억 능력과 언어처리 

과정의 영향을 검증하였다. 이처럼 실어증 집단의 작업기억 능력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실어증 대상자들의 작업기억 손상을 연구

하기 위해 다양한 인지 및 언어 과제가 사용되어지고 있다. Caspari 

등(1998)은 실어증 대상자들의 작업기억 능력과 문장 이해 능력 간

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Daneman과 Carpenter (1980)의 Read-

ing Span Task를 활용하여 문장 수준에서의 작업기억 손상을 확인

하였다. 또한 Christensen, Wright와 Ratiu (2018)는 언어 및 비언어 

작업기억 과제를 사용하여 실어증 집단의 수행 능력을 비교하였다. 

이때 사용한 언어 작업기억 과제로는 의미 및 구문 N-back 과제를 

사용하였고, 비언어 작업기억 과제로는 공간 N-back 과제, 플랭커 

과제, 공간 범위 과제를 수행했다. 그 결과, 실어증 대상자들은 언어 

작업기억 과제에서 대조군보다 더 낮은 수행력을 보였지만, 비언어 

작업기억 과제에서는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실어증 대상자들은 대조군에 비해 간섭 효과의 영향을 더 크게 받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실어증 대상자들의 작업

기억 능력 손상은 비언어적 과제를 처리하는 과정보다 언어처리 과

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작업기억 손상은 과제에서 제시되는 

인지적 부하가 클수록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시사하였다. 

국외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실어증을 포함한 신경언어장애군을 

대상으로 작업기억 능력 평가를 위해 다양한 과제를 개발 또는 차

용하여 적용해보고자 하는 시도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Eom, 

Oh, & Sung, 2016; Kim, Sung, & Kim, 2013; Sung, 2011). Sung 

(2011)은 구어 능력에 어려움이 있는 말 언어장애군을 위해 숫자 폭

(digit span) 및 단어 폭(word span) 과제 등을 전통적으로 사용해

오는 따라말하기(recall task) 형태가 아닌 지시하기 과제(pointing 

span task)로 수정하여 새롭게 개발하였고, 실어증 환자에게 적용

하여 다양한 후속연구가 진행되었다. Kim 등(2013)은 실어증 환자 

12명과 대조군 15명에게 구어 및 비구어 작업기억 용량을 측정하

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과제를 시행하였다. 대표적인 구어 과제

로는 숫자 폭 거꾸로 지시하기, 단어 폭 거꾸로 지시하기, 알파벳 폭 

지시하기 과제를 시행하였고, 비구어 작업기억 용량을 측정하기 위

해서 상징 폭 과제, 공간 첨가 과제, 시 공간 폭 검사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실어증 집단이 대조군에 비해 구어 작업기억과 비구어 작

업기억 과제 모두에서 낮은 수행력을 보였고, 두 집단 모두 비구어 

작업기억 과제에서 구어 작업기억 과제에 비해 더 높은 수행력을 

나타내어 실어증 집단의 구어 작업기억 능력 손상을 확인하였다. 

또한 실어증 집단에서 실어증 지수와 실어증 발병 후 개월 수를 통

제하였을 때, 구어 작업기억 용량과 이해력을 측정하는 토큰 검사 

점수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구어 작업기억 용량과 구문 의

미 이해력 점수는 중도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비구어 작업기억 

용량은 토큰 검사 및 구문 의미 이해력 검사 점수와 낮은 상관관계

를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Eom 등(2016)은 실어증 환자의 작업기억 능력을 효율적으로 측

정하는 과제 유형을 확인하기 위해 지시하기 과제를 활용하였다. 

그 결과, 과제 유형에 따른 수행력의 경우, 숫자보다 단어에서, 바로 

따라 지시하기보다 거꾸로 따라 지시하기에서 더 낮은 수행력을 나

타냈다. 또한 단어보다 숫자의 경우에서 거꾸로 따라 지시하기 수행

력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작업기억 과제와 실어증 

중증도 간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숫자 바로 따라 지시하기와 거

꾸로 따라 지시하기 과제가 실어증 중증도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숫자 따라 지시하기 과제가 실어증 중증도

를 유의하게 예측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해당 연구자들은 작

업기억 과제의 수행력은 자극 유형과 반응 순서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실어증 대상자의 작업기억 능력을 적절하게 평

가하고 중재하기 위해서 작업기억 과제 유형을 잘 선정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또한 실어증 집단을 대상으로 전두엽 집행 기능을 평가하는 생

성 이름대기 능력과 작업기억 및 단기기억 용량의 관계를 여러 과제

를 활용하여 분석한 연구가 선행되었는데(Choi & Sung, 2014), 해

당 연구자들은 생성 이름대기 과제를 수행한 후, 총 산출 수, 군집 

크기, 군집 수, 전환 수 등 질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작업기억 

과제와 단기기억 과제로는 숫자 거꾸로 지시하기 및 단어 거꾸로 지

시하기 과제를 수행하게 하였다. 그 결과, 생성 이름대기와 작업기

억 과제, 단기기억 과제 모두에서 실어증 집단과 대조군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실어증 집단과 대조군 모두 생성이름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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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과 작업기억 및 단기기억 용량 간에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이

에 따라 언어 과제를 통해, 실어증 집단이 의미 체계와 음운 체계를 

포함하여, 단어를 효율적으로 인출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국외 및 국내에서 구어 산출에 어려움이 있는 실어증 환

자들에게 인지 및 언어 과제를 사용하여 작업기억 능력을 측정하

고자 하는 시도가 다양하게 있어왔다. 보다 최근에는 실어증 환자

의 작업기억을 평가할 수 있는 the Temple Assessment of Language 

and verbal Short-term memory in Aphasia (TALSA) 프로토콜이 

개발되어 사용되어 오고 있다(Martin et al., 2018). TALSA 프로토

콜은 음운 처리 부호화 능력, 어휘-의미 처리 부호화 능력, 음운 처

리 해독 능력, 어휘-의미 처리 해독 능력의 4개의 하위 영역에서 실

어증 환자들의 언어처리 능력과 그에 따른 기억 부하 효과를 측정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시간 지연 조건 및 간섭 조건을 추가

하여 인지부하(cognitive load)를 조절하였다. Martin 등(2018)은 

TALSA가 실어증 대상자의 단기 및 작업기억 능력을 측정하는 임

상적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Jo, Choi와 Sung (2023)은 TALSA를 한국형 검사 도구로 개발하

기 위해 Martin과 동료들에게 원자료를 받아 일부 과제를 한국어

로 개발하였다. Jo 등(2023)은 한국형 TALSA 프로토콜을 한국인 

정상 청년층 및 노년층에 적용하여 언어적 특성(의미 및 음운 판단

과제)과 작업기억 부하 조절(시간 지연 및 간섭)이 작업기억 용량 평

가에 유용한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자들은 작업기억 부하 조

절 조건을 시간에 따라 1초와 5초로 나누고, 간섭효과를 과제 유형

에 따라 두 가지 조건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그 결과, 시간 간격 

조건에 대한 주효과는 두 과제 모두에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의

미적 판단 과제에서 시간 간격 및 간섭효과에 대한 노년층이 수행

에 어려움을 보이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해당 연구자들은 작업기억 부하와 같은 인지적 부담이 높아질수록 

노년층의 언어처리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TALSA 프로토콜과 같이 시간 지연이나 간섭효과에 따른 작업

기억 부하 조건을 체계적으로 조절하여 실어증 환자에게 적용해본 

선행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한국어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TALSA 프로토콜을 이

용하여 시간 간격 및 간섭효과를 통한 작업기억 부하 조절을 통해 

국내 실어증 환자들의 작업기억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그중에

서도 실어증 환자들의 음운 및 어휘-의미 이해 및 산출 처리 능력을 

살펴볼 수 있는 단어 따라말하기, 음운 이해 및 산출 처리 능력을 

살펴볼 수 있는 비단어 따라말하기, 음운 및 어휘-의미 산출 처리 

능력을 동시에 살펴볼 수 있는 그림 이름대기 과제를 통해 실어증 

환자들의 음운 및 어휘-의미 산출 처리 능력을 주로 살펴보고자 하

였다. 세부적으로는 작업기억 부하 조건을 시간 간격(1초 vs. 5초)과 

간섭효과(unfilled vs. filled)로 나누어 조절하여, 실어증 환자의 음

운, 어휘-의미 이해 및 산출 처리 과정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실어증 집단과 대조군 간 시간 간격 및 간섭효과[1초 간격(1-

sec unfilled) vs. 5초 간격(5-sec unfilled) vs. 5초 간섭(5-sec 

filled)]에 따른 단어 및 비단어 따라말하기 과제의 정확도에 유

의한 차이가 있는가?

1)  실어증 집단과 대조군 간 시간 간격 및 간섭효과(1-sec un-

filled vs. 5-sec unfilled vs. 5-sec filled)에 따른 2음절 단어 및 

비단어 따라말하기 과제의 정확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2)  실어증 집단과 대조군 간 시간 간격 및 간섭효과(1-sec un-

filled vs. 5-sec unfilled vs. 5-sec filled)에 따른 3음절 단어 및 

비단어 따라말하기 과제의 정확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2.  실어증 집단과 대조군 간 시간 간격 및 간섭효과(1-sec unfilled 

vs. 5-sec unfilled vs. 5-sec filled)에 따른 그림 이름대기 과제

의 정확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1)  실어증 집단과 대조군 간 시간 간격 및 간섭효과(1-sec un-

filled vs. 5-sec unfilled vs. 5-sec filled)에 따른 2음절 그림 

이름대기 과제의 정확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2)  실어증 집단과 대조군 간 시간 간격 및 간섭효과(1-sec un-

filled vs. 5-sec unfilled vs. 5-sec filled)에 따른 3음절 그림 

이름대기 과제의 정확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방법

본 연구는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진행

하였으며(No. 2022-0140), 대상자에게 연구 목적 및 배경, 연구절

차, 개인정보보호 대책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후 서면 동의를 받

은 후 실험을 진행하였다.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및 경기도 소재의 외래환자 중에서 한국

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실어증 환자 13명과 연령 및 교육년수를 

통제한 서울 및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정상 대조군 12명을 대상

으로 하였다. 

구체적 대상자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실어증 환자는 (1) 좌뇌의 피질 및 피질하 부위의 뇌졸중에 기인

한 언어장애를 보이는 자, (2) 파라다이스 한국판 웨스턴 실어증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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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개정판(Paradise Korean-Western Aphasia Battery-Revised, PK-

WAB-R; Kim & Na, 2012) 결과, 실어증으로 분류된 자, (3) 발병 전 

주 손잡이가 오른손이었던 자, (4) 발병 이전에 뇌 손상 및 기타 신경

학적 질환이 없었다고 보고된 자, (5) 검사지침 및 실험에 대한 이해

와 구어적 반응이 가능하도록 PK-WAB-R에서 경도(mild)에서 중

도(moderate)에 해당하는 자, (6) 최종 발병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 (7) 연령과 교육수준 차이가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75세 이하이며, 초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춘 자, (8) 순

음청력 역치가 500 Hz, 1,000 Hz, 2,000 Hz의 평균이 양측 각각 25 

dB 이하인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순음청력검사는 R07A 기기를 사

용하여 측정하였다. 실어증 대상자의 정보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대조군은 (1) 뇌손상 및 기타 신경학적 질환이 없다고 보고된 자, 

(2) 한국형 간이정신상태 검사(Korean-Mini Mental State Exami-

nation, K-MMSE; Kang, 2006) 점수가 연령 및 교육연수에 비해 

16%ile 이상으로 정상범위에 해당하는 자(Kang, 2006), (3) 순음청

력 역치가 500 Hz, 1,000 Hz, 2,000 Hz의 평균이 양측 각각 25 dB 

이하인 자, (4) 그 외에 언어 및 인지적 신경학적 손상, 발달적 병력

이 보고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실어증 대상자와 대조군 간 연령, 교육년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집

단 간 연령(t(23)= .839, p>.05) 및 교육년수(t(23)= -.850, p>.05)에

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집단 간 연령 및 교육년수에 대한 

정보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연구절차

모든 자극은 PsychoPy v.2022.2.4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시각적, 

청각적으로 제시하였다. 단어 및 비단어 따라말하기의 경우 단어 2

음절, 3음절 각각 10개씩에 시간 지연 및 간섭효과 조건 (1) 1-sec 

unfilled (1s-UF), (2) 5-sec unfilled (2s-UF), (3) 5-sec filled (5s-F) 3

가지씩 총 60개, 비단어 2음절, 3음절 단어 각각 10개씩에 시간 지연 

및 간섭효과 조건 3가지씩 총 60개로 구성되었다. 음절 수를 2음절

과 3음절로 구성한 이유는 1음절의 경우 비단어 구성을 하기 어려

우며 청각적으로 제시를 하였을 때 단어 비단어 모두 변별을 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배제되었으며, 4음절 이상의 단어 및 비단어는 통

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배제되었다. 또한 단어의 경우 현대 국어 

사용빈도 조사(Kim, 2005)에서 빈도 수 100 이상의 단어들 중에서 

빈도 수가 높은 순서대로, 표상성이 높은 구체적인 명사(예: 머리, 선

생님)를 채택, 추상 명사(예: 오늘, 문제점)는 배제하여 선정한 후, 

Table 1. Demographic information on participants with aphasia

Characteristic Age (yr) Gender Education (yr)
PK-WAB-R

Aphasia quotient (/100) Type of aphasia

P1 48 M 14 87.5 Anomic
P2 52 M 12 82.6 Anomic
P3 70 F 12 57.6 Broca
P4 58 M 16 75.8 Anomic
P5 56 M 14 93.8 Anomic
P6 34 M 16 58.1 Broca
P7 54 M 12 78.4 Anomic
P8 69 F 12 84.1 Anomic
P9 54 M 12 94.2 Anomic
P10 70 M 9 68.5 Transcortical motor
P11 46 M 12 77.0 Conduction
P12 67 M 12 85.7 Anomic
P13 57 F 12 80.4 Transcortical sensory

P= Participant; M= Male; F= Female; PK-WAB-R= Paradise Korean version-the Western Aphasia Battery-Revised (Kim & Na, 2012).

Table 2. Independent sample t-test results for the difference in age and years of education between groups

Aphasia participants (N= 13) Control (N= 12)
t p

Mean SD Range Mean SD Range

Age (yr) 56.54 10.63 34-70 53.30 6.91 33-59 .839 .410
Education (yr) 12.85 1.91 9-16 13.42 1.38 12-16 -.850 .404

SD= Standard Deviation; yr=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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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위로 배치하였다. 비단어의 경우 Hwang (2014, 2015), Lee와 

Lee (2019), Kang과 Kang (2016), Kim과 Ha (2014), Lee, Ha, Koo, 

Hwang 그리고 Pyun (2016)에 나온 비단어들을 차용하였으며, 

Hwang (2014)에 나온 기준대로 (1) 비단어의 일부 음절은 받침을 

포함하며, 초성과 종성에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자음들을 사용하되, 

(2) 초성자음과 모음, 모음과 종성자음의 연속된 두음소의 전이확

률이 지나치게 낮은 음소연쇄 제외(‘자음+모음’의 경우, Sin (2008)

의 두 음소 빈도 0.1 미만, ‘모음+자음’의 경우 두 음소 빈도 0.2 미만; 

예, “뉘”, “긷”)이며, (3) 발음은 가능하나 우리말에 존재하지 않는 

음소연쇄(예, “퍄”, “먜”)는 제외하였다. 모든 단어는 선정 및 변형

한 후 역시 무작위로 배치하였다.

그림 이름대기의 경우 2음절, 3음절 단어 각각 10개씩에 시간 지

연 및 간섭효과 조건 3가지씩 총 60개 단어 그림을 화면에 하나씩 

제시하였다. 단어는 각 시간 지연 및 간섭 조건마다 음소 조건을 단

어 및 비단어 따라말하기와 동일하게 일치시켰다. 모든 그림은 

TALSA 프로토콜과 동일한 자극을 사용하였으며, 영어에서 한국

어로 번역하여 음절 수가 일치하지 않는 단어의 경우 Google에서 

TALSA 프로토콜과 동일하게 선화로 그려진 무료 및 유료 이미지

를 사용하였다. 

자극을 제시한 방법으로는 시간 지연 및 간섭효과를 조절하기 

위해 3개의 조건(1s-UF vs. 5s-UF vs. 5s-F)으로 제시하였다. 단어 및 

비단어 따라말하기의 경우 1s-UF는 단어를 청각적으로 제시하고 

나서 1초 후 ‘삐’ 소리가 제시되면, 들었던 단어를 따라 말하게 하였

다. 5s-UF는 1s-UF와 동일한 조건에서 5초 후 ‘삐’ 소리가 제시되면, 

들었던 단어를 따라 말하게 하였다. 5s-F는 단어를 청각적으로 제

시한 후 5개의 숫자를 1초에 하나씩 화면에 제시하여 숫자를 따라 

말하게 하였으며, 그 후 ‘삐’ 소리가 제시되면 들었던 단어를 따라 

말하게 하였다(Figure 1). 그림 이름대기 과제 역시 따라말하기 과

제와 시간 간격과 간섭 조건은 동일하지만, ‘삐’ 소리가 제시되면 화

면에 나타난 그림의 이름을 산출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Figure 2).

자료의 통계적 처리

자료의 통계적 처리는 PASW (PASW statistics 25.0, SPSS Inc.)를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모든 통계분석의 유의 수준은 .05로 설정

하였다. 

첫 번째 연구문제인 집단 간 시간 간격 및 간섭효과에 따른 단어 

및 비단어 따라말하기 과제 정확도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집

단(수준 2: 실어증 vs. 대조군), 시간 간격 및 간섭효과 조건(수준 3: 

1s-UF vs. 5s-UF vs. 5s-F), 따라말하기 과제 유형(수준 2: 단어 vs. 비

단어)을 독립 변수로, 종속 변수는 따라말하기 과제 수행력으로 설

정하여, 삼원혼합분산분석(three-way mixed ANOVA)을 실시하

였다. 

두 번째 연구문제인 집단 간 시간 간격 및 간섭효과에 따른 그림 

이름대기 과제의 정확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집

단(수준 2: 실어증 vs. 대조군), 시간 간격 및 간섭효과 조건(수준 3: 

1s-UF vs. 5s-UF vs. 5s-F)을 독립변수로, 그림 이름대기 정확도를 

종속 변수로 설정하여 이원혼합분산분석(two-way mixed ANO-

VA)을 실시하였다.

Figure 1. The protocol of the words and nonwords repetition t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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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단어 및 비단어 따라말하기 과제에서 집단 간 정반응률 분석

2음절 단어 및 비단어 따라말하기 과제에서 집단 간 정반응률 분석

기술 통계를 분석한 결과, 모든 유형의 시간 간격 및 간섭효과에 

따른 실어증 환자군의 2음절 단어 및 비단어 따라말하기 수행력이 

정상 대조군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실어증 대상자와 대조군 간 2

음절 단어 및 비단어 따라말하기 과제에서 정반응률에 대한 기술

통계 정보는 Table 3과 Figure 3에 제시하였다. 

시간 간격 및 간섭효과에 따른 집단 간 2음절 단어 및 비단어 따

라말하기 과제 정반응률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for 2-syllable words and nonwords repetition 
tasks according to time interval and interference effects

Conditions
Aphasia participants (N= 13) Control (N= 12)

Mean SD Mean SD

Word
1s-UF 9.85 .38 9.92 .29
5s-UF 9.69 .488 10 0
5s-F 7.54 2.11 9.83 .39

Nonword
1s-UF 6.15 2.03 7.67 1.37
5s-UF 5.62 1.94 7.33 1.61
5s-F 3.38 2.84 7.08 1.98

Conditions= the time interval and interference effect conditions; 1s-UF= 1-sec un-
filled; 5s-UF= 5-sec unfilled; 5s-F= 5-sec filled.

Figure 2. The protocol of the picture naming task.

Figure 3. Descriptive statistics of 2-syllable words and nonwords repetition tasks.
1s-UF= 1-sec unfilled; 5s-UF= 5-sec unfilled; 5s-F= 5-sec fil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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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한 삼원혼합분산분석결과, 실어증 대상자와 대조군 간 주효과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1, 23) =14.870, p< .001). 즉, 실어증 대

상자 집단의 2음절 따라말하기 과제 정반응률이 대조군에 비해 유

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두 번째로 단어·비단어 조절에 따른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

였다(F(1, 23) =37.914, p< .001). 즉, 2음절 단어 따라말하기 과제 정반

응률(M=8.347, SE= 0.192)이 2음절 비단어 따라말하기 과제 정반

응률(M=7.330, SE= 0.251)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세 번째로 시간 간격 및 간섭효과에 관한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2, 46) =78.182, p< .001). 이에 대한 Bonferroni 사후검

정 결과, 1s-UF 조건은 5s-F 조건에 비해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p= .000), 5s-UF 조건 역시 5s-F 조건에 비해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

다(p= .001). 즉, 1s-UF 조건에서의 정반응률(M= 9.864, SE= 0.042)

이 5s-F 조건에서의 정반응률(M=5.854, SE= 0.386)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5s-UF 조건에서의 정반응률(M=7.798, SE=  

0.284)이 5s-F 조건에서의 정반응률(M=5.854, SE= 0.386)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차상호작용은 시간 간격 및 간섭효과 조건과 집단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하였다(F(2, 46) =8.049, p< .001). 이는 1s-UF 조건에서의 

집단 간 차이에 비해 5s-UF 조건 및 5s-F 조건에서의 집단 간 차이

가 더 커진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차 상호작용에 대한 

그래프는 Figure 4에 제시하였다. 

그러나, 단어·비단어 조절과 집단에 따른 이차상호작용은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F(1, 23) =2.099, p= .161), 시간 간격 및 간섭

효과 조건과 단어·비단어 조절에 따른 이차상호작용 역시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F(2, 46) =  .728, p= .489). 

반면 집단 간 시간 간격 및 간섭효과 조건 및 단어·비단어 조절에 

따른 삼차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2, 46) =5.144, p< .01). 

이에 따른 사후검증으로 이원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실어증 집단에서 시간 간격 및 간섭효과 조건에 따른 주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2, 24) =19.886, p< .001). 이에 대한 Bonfer-

roni 사후검정 결과, 1s-UF 조건은 5s-F 조건에 비해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p= .000), 5s-UF 조건 역시 5s-F 조건에 비해 유의한 차

이를 나타냈다(p= .003). 즉, 1s-UF 조건에서의 정반응률(M=8.000, 

SE= 0.300)이 5s-F 조건에서의 정반응률(M=5.462, SE= 0.627)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5s-UF 조건에서의 정반응률(M=7.654, 

Table 4. ANOVA results from 2-syllable words and nonwords repetition tasks scores according to the time interval and interference effect conditions

Distributed source Sum of square Degree of freedom Mean square F

Between factor
Group 95.90 1 95.9 14.87***
Error 42.52 23 6.45

Within factor
Conditions 401.41 2 200.70 78.18***
Words ·nonwords control 38.73 1 38.73 37.91***
Group× Conditions 41.33 2 20.66 8.05***
Error 118.09 46 2.57
Group× words ·nonwords control 2.14 1 2.14 2.1
Error 23.50 23 1.02
Conditions× words ·nonwords control 1.66 2 .83 .73
Error 52.34 46 1.14
Group× Conditions× words ·nonwords control 12.18 2 6.09 5.14*
Error 54.46 46 1.18

Conditions= the time interval and interference effect conditions.
*p < .05, ***p < .001.

Figure 4. The two-way interaction between the conditions and groups.
1s-UF= 1-sec unfilled; 5s-UF= 5-sec unfilled; 5s-F= 5-sec fil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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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 0.291)이 5s-F 조건에서의 정반응률(M=5.462, SE= 0.627)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단어·비단어 조절에 따른 주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다(F(1, 12) = 98.598, p< .001). 그러나 시간 간격 및 간섭효과 조건과 

단어 ·비단어 조절에 관한 이차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F(2, 24) = .271, p= .765). 대조군에서는 단어·비단어 조절에 

따른 주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지만(F(1, 11) =47.117, p< .001), 

시간 간격 및 간섭효과 조건에 따른 주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고(F(2, 22) = .776, p= .473), 시간 간격 및 간섭효과 조건과 

단어·비단어 조절에 관한 이차상호작용 역시 유의하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F(2, 22) = .553, p= .583). 즉, 실어증 집단에서 시간 간격 

및 간섭효과 조건에 따른 효과가 대조군과는 다른 결과를 보인 것

에 기인하여 삼차상호작용이 유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시 말해 

실어증 집단은 시간 간격이 커질수록, 간섭효과가 있을수록 더 큰 

수행력의 저하를 보였다. 

3음절 단어 및 비단어 따라말하기 과제에서 집단 간 정반응률 

분석

집단 간 3음절 단어 따라말하기 과제의 결과를 살펴보면, 1s-UF 

조건에서의 실어증 대상자의 과제 정반응률은 대조군과 차이가 없

었다. 그러나 5s-UF과 5s-F 조건에서는 실어증 집단의 정반응률이 

대조군에 비해 낮았다. 집단 간 3음절 비단어 따라말하기 과제의 

정반응률을 비교해보면, 모든 시간 간격 및 간섭 효과 조건에서 실

어증 대상자의 과제 수행력이 낮았다. 두 집단 간 3음절 단어 및 비

단어 따라말하기 과제에 대한 기술통계는 Table 5와 Figure 5에 제

시하였다. 

시간 간격 및 간섭효과에 따른 집단 간 3음절 단어 및 비단어 따

라말하기 과제 정반응률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삼원혼합

분산분석 결과, 실어증 대상자와 대조군 간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냈다(F(1, 23) =15.942, p< .001). 즉, 실어증 대상자 집

단의 정반응률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단어·비단어 조절에 따른 정반응률에 대한 주효과 역시 통계적으

로 유의하였다(F(1, 23) =146.396, p< .001). 다시 말해, 3음절 단어 따

라말하기 과제 정반응률(M=8.706, SE= 0.193)이 3음절 비단어 따

라말하기 과제 정반응률(M= 6.802, SE= 0.259)보다 더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Table 6). 

집단 내 요인 중 시간 간격 및 간섭효과에 따른 3음절 단어 및 비

단어 따라말하기 과제 정반응률에 대한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다(F(2, 46) = 94.572, p< .001). 이에 대한 Bonferroni 사후검정 결

Figure 5. Descriptive statistics of 3-syllable words and nonwords repetition task.
1s-UF= 1-sec unfilled; 5s-UF= 5-sec unfilled; 5s-F= 5-sec fil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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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Descriptive statistics of 3-syllable words and nonwords repetition 
tasks according to time interval and interference effects

Conditions
Aphasia participants (N= 13) Control (N= 12)

Mean SD Mean SD

Word
1s-UF 10.00 .00 10.00 .00
5s-UF 9.92 .28 10.00 .00
5s-F 8.62 1.56 9.92 .29

Nonword
1s-UF 4.77 2.59 7.33 2.19
5s-UF 5.54 2.47 8.17 1.34
5s-F 2.54 2.33 6.25 1.66

Conditions= the time interval and interference effect conditions; 1s-UF= 1-sec un-
filled; 5s-UF= 5-sec unfilled; 5s-F= 5-sec fil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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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1s-UF 조건은 5s-UF 조건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며(p= .000), 

1s-UF 조건은 5s-F 조건에 비해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고(p= .000), 

5s-UF 조건 역시 5s-F 조건에 비해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  

.000). 즉, 1s-UF (M= 9.981, SE= 0.020) >  5s-UF (M=7.659, SE=  

0.310) >  5s-F (M=5.623, SE= 0.377) 조건 순으로 낮은 수행력을 

보였다. 

시간 간격 및 간섭효과 조건과 집단에 따른 이차상호작용이 통

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냈다(F(2, 46) =12.372, p< .001). 즉, 1s-UF 조

건에서의 집단 간 차이에 비해 5s-UF 조건 및 5s-F 조건의 정반응

률에서의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게 증가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해

석하였다(Figure 6).

단어 ·비단어 조절과 집단에 따른 이차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Table 6. ANOVA results from 3-syllable words and nonwords repetition tasks according to the time interval and interference effect conditions

Distributed source Sum of square Degree of freedom Mean square F

Between factor
Group 109.95 1 109.95 15.94***
Error 158.62 23 6.90

Within factor
Conditions 474.59 2 237.30 94.57***
Words ·nonwords control 135.70 1 135.71 146.4***
Group× Conditions 62.09 2 31.04 12.37***
Error 115.42 46 2.51
Group× words ·nonwords control 6.11 1 6.11 6.59*
Error 21.32 23 .93
Conditions× words ·nonwords control 68.71 2 34.36 27.77***
Error 56.90 46 1.24
Group× Conditions× words ·nonwords control 2.55 2 1.27 1.03
Error 56.90 46 1.24

Conditions= the time interval and interference effect conditions.
*p < .05, ***p < .001.

Figure 6. The two-way interaction between the conditions and the groups in 
the 3-syllable repetition task.
1s-UF= 1-sec unfilled; 5s-UF= 5-sec unfilled; 5s-F= 5-sec fil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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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The two-way interaction between the lexicality and the groups in 
the 3-syllable repetition t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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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The two-way interaction between the lexicality and the conditions 
in the 3-syllable repetition task.
1s-UF= 1-sec unfilled; 5s-UF= 5-sec unfilled; 5s-F= 5-sec fil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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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하였다(F(1, 23) = 6.587, p< .017). 즉, 실어증 대상자 집단에서 단

어·비단어 과제 간 수행력 차이가 대조군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나, 

실어증 대상자들이 비단어 조건에서 수행력 저하가 더 크게 일어

난 것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Figure 7). 

시간 간격 및 간섭효과 조건과 단어·비단어 조절에 따른 이차상

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2, 46) =27.772, p< .001). 즉, 1s-

UF 조건과 5s-UF 조건에서의 단어·비단어 간 정반응률 차이에 비

해 5s-F 조건의 단어·비단어 간 차이가 유의하게 증가한 것에 기인

한다. 다시 말해, 비단어가 5s-F 조건에서 수행력 저하가 더 크게 일

어난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8).

반면 시간 간격 및 간섭효과 조건과 단어 ·비단어 조절, 집단에 

따른 삼차상호작용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F(2, 46) =1.030, p= .365).

그림 이름대기 과제에서 집단 간 정반응률 분석

2음절 그림 이름대기 과제에서 집단 간 정반응률 분석

시간 간격 및 간섭효과의 세 가지 조건인 1s-UF, 5s-UF, 5s-F에서 

실어증 집단의 2음절 그림 이름대기 과제의 수행력이 대조군에 비

해 낮았다. 집단별 시간 간격 및 간섭효과에 따른 2음절 그림 이름

대기 수행력은 Table 7과 Figure 9에 제시하였다.

시간 간격 및 간섭효과에 따른 집단 간 2음절 그림 이름대기 과제 

정반응률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수행한 이원혼합분산분석 결과, 

집단 간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2, 46) = 6.903, p< .001). 

즉, 실어증 집단의 2음절 그림 이름대기 정반응률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8).

또한 시간 간격 및 간섭효과에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F(1, 23) =1,635.99, p< .001), Bonferroni 사후검정 결과, 1s-UF 조건에

서의 2음절 그림 이름대기 과제 정반응률(M=7.317, SE= 0.293)이 

5s-F 조건에서의 정반응률(M=8.314, SE= .254)보다 더 높은 것으

로 나타났고, 5s-UF 조건에서의 정반응률(M=7.668, SE= .186)이 

5s-F 조건에서의 정반응률(M=8.314, SE= .254)보다 더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간 간격 및 간섭효과 조건과 집단에 따른 이차 상호작

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F(2, 46) = .354, p=  

.703).

3음절 그림 이름대기 과제에서 집단 간 정반응률 분석

실어증 대상자와 대조군 간 3음절 그림 이름대기 과제에서 정반

응률에 대한 기술통계 결과, 시간 간격 및 간섭효과 중 1s-UF, 

5s-UF에서는 실어증 집단의 3음절 이름대기 과제의 정반응률이 

Figure 9. Descriptive statistics of 2-syllable picture naming task.
1s-UF= 1-sec unfilled; 5s-UF= 5-sec unfilled; 5s-F= 5-sec fil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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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Descriptive statistics between the groups 2-syllable picture naming 
task according to time interval and interference effects

Conditions
Aphasia participants (N= 13) Control (N= 12)

Mean SD Mean SD

1s-UF 6.38 1.80 8.25 .97
5s-UF 6.96 1.23 8.38 .38
5s-F 7.46 1.56 9.17 .83

Conditions= the time interval and interference effect conditions; 1s-UF= 1-sec un-
filled; 5s-UF= 5-sec unfilled; 5s-F= 5-sec filled; SD= Standard Deviation.

Table 8. ANOVA results from 2-syllable picture naming task positive response 
rate according to the time interval and interference effect conditions

Distributed source Sum of 
square

Degree of 
freedom

Mean 
square F

Between factor
Group 12.76 2 6.38 6.9*
Error 42.52 46 .92

Within factor
Conditions 4,516.72 1 4,516.72 1,635.99***
Group× Conditions .66 2 .33 .35
Error 63.5 23 2.76

Conditions= the time interval and interference effect conditions.
*p < .05, ***p < .001.

Table 9. Descriptive statistics between the groups 3-syllable picture naming 
task according to time interval and interference effects

Conditions
Aphasia participants (N= 13) Control (N= 12)

Mean SD Mean SD

1s-UF 5.88 1.21 7.71 1.27
5s-UF 6.04 1.39 6.04 1.45
5s-F 6.81 1.7 6.81 .19

Conditions= the time interval and interference effect conditions; 1s-UF= 1-sec un-
filled; 5s-UF= 5-sec unfilled; 5s-F= 5-sec filled; SD=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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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군에 비해 낮았으나, 5s-F 조건에서는 정반응률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9). 

시간 간격 및 간섭효과에 따른 집단 간 3음절 그림 이름대기 과제 

정반응률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이원혼합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집단 간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2, 46) =4.900, 

p= .012). 즉, 실어증 대상자 집단의 3음절 그림 이름대기 정반응률

이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0, Figure 10). 

또한 시간 간격 및 간섭효과에 따른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1, 23) =1,635.99, p< .001). 이에 대한 Bonferroni 

사후검정 결과, 1s-UF 조건은 5s-F 조건에 비해 유의한 차이를 나타

냈고(p= .014), 5s-UF 조건 역시 5s-F 조건에 비해 유의한 차이를 나

타냈다(p= .038). 즉, 1s-UF 조건에서의 3음절 그림 이름대기 과제 

정반응률(M= 6.385, SE= 0.406)이 5s-F 조건에서의 정반응률(M=  

7.462, SE= 0.351)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5s-UF 조건에서의 

정반응률(M=6.962, SE= .257)이 5s-F 조건에서의 정반응률(M=  

7.462, SE= 0.351)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간 간격 및 간섭효과 조건과 집단에 따른 이차 상호작

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F(2, 46) = .655, p= .35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실어증 집단의 작업 기억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한

국형 TALSA 프로토콜을 활용하여 실어증 환자의 음운, 어휘-의미 

이해 및 산출 처리 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시간 

간격 및 간섭효과 조절을 통해 세 가지 형태의 작업기억 부하 조건

(1-sec filled, 5-sec filled, 5-sec unfilled)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환

자군의 단어(단어 vs. 비단어) 따라말하기 및 그림 이름대기 과제 

수행도를 정상 대조군과 비교하였다. 

집단 간 시간 간격 및 간섭효과에 따른 2음절과 3음절 단어 및 비

단어 따라말하기 과제의 수행력을 살펴본 결과, 실어증 집단의 과

제 수행력이 정상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어증 환자가 정상 대조군에 비해 단기 기억 및 작업기억 능

력의 저하로 인하여 따라말하기 능력에 손상을 보인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Martin et al., 2018).  

또한 시간 간격 및 간섭효과에 대한 주효과가 2음절 3음절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집단과 시간 간격 및 간섭효과 조건 간 이

차상호작용도 2음절 3음절 모두 유의하였다. 이는 실어증 대상자가 

대조군에 비해 1초의 시간 간격보다 5초의 시간 간격에서 과제 수행

에 어려움을 보였고, 간섭효과에서는 F조건에서 UF조건보다 수행

이 저조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실어증 집단의 경

우, 시간 간격이나 간섭과 같은 작업기억의 인지 부하가 높을수록 

입력된 정보를 처리하고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보인다는 것을 뒷받

침하는 결과이다(Kim, Suleman, & Hopper, 2018; Laures-Gore, 

Marshall, & Verner, 2011). 본 연구의 결과는 동일한 TALSA 프로

토콜을 사용하여 의미적 범주 판단 과제와 음운적 각운 판단 과제

를 국내 노년층과 청년층에게 실시하여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

인다는 선행연구 결과와도 맥락을 함께 하였다(Jo et al., 2023). Jo 등

(2023)은 의미적 경로를 사용하는 의미적 판단 과제에서는 노화에 

따른 저하가 나타난 반면, 음운적 경로를 사용하는 의미적 판단 과

제에서는 연령에 따른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즉, 정상 대조군은 음

운적 경로가 상대적으로 보존되어 있지만,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실어증 집단의 경우에는 대조군에 비해 음운적 경로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보인다는 결과를 다시 한 번 입증하였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는 단어·비단어 조절에 대한 주효과가 

2음절 3음절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는데, 이는 의미 및 음운적 

경로를 모두 이용하는 단어 따라말하기보다, 의미적 경로가 제한

되고 음운적 경로만에 의존하는 비단어에서 더 어려움을 보이는 

Figure 10. Descriptive statistics of 3-syllable picture naming task.
1s-UF= 1-sec unfilled; 5s-UF= 5-sec unfilled; 5s-F= 5-sec fil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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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ANOVA results from 3-syllable picture naming task according to the 
time interval and interference effect conditions

Distributed source Sum of 
square

Degree of 
freedom

Mean 
square F

Between factor
Group 11.76 2 5.88 4.9*
Error 55.21 46 1.2

Within factor
Conditions 4,516.72 1 4,516.72 1,635.99***
Group× Conditions .51 2 .25 .21
Error 26.58 23 1.16

Conditions= the time interval and interference effect conditions.
*p < .05,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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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Martin et al., 2018). 

이차상호작용 결과를 살펴보면, 집단과 단어·비단어 조절 간 이

차상호작용은 2음절 과제에서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음절의 길이

가 증가된 3음절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는데, 실어증 집단이 3

음절 따라말하기 과제에서 단어 및 비단어 수행력의 차이가 큰 것

으로 나타났다. 즉, 실어증 집단은 정상군에 비해 음절의 길이가 증

가하고, 음운적 경로를 이용해야 하는 비단어 따라말하기에서 대

조군에 비해 수행에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

한 결과는 단어·비단어의 어휘성이 실어증 대상자에게 미치는 영

향도 음절 수가 길어질수록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

다. 즉, 비단어 음절 수가 길어지면 음운 작업기억에 더 큰 부담을 

주는 조건이 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인지 부하가 증가할 때, 음운 

경로를 이용하는 작업기억이 감소되어 있는 실어증 대상자는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Martin, Kohen, Kalinyak-

Fliszar, Soveri, & Laine, 2012; Milberg, Blumstein, & Dworetzky, 

1988). 

두 번째 이차상호작용 결과는 시간 간격 및 간섭효과 조건과 단

어·비단어 조절에 따른 과제 수행력의 차이로 2음절 조건에서는 유

의하지 않았으나, 3음절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 노

년층을 대상으로 시간 간격 및 간섭효과 조건과 과제(의미적 범주 

판단 과제, 음운적 각운 판단 과제) 간 이차상호작용이 유의하게 나

타난 선행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Jo et al., 2023). 

이는 1s-UF 조건과 5s-UF 조건에서의 단어·비단어 간 정반응률 차

이에 비해 5s-F 조건의 단어·비단어 간 차이가 유의하게 증가한 것

에 기인한다. 다시 말해, 시간 간격 및 간섭효과 조건이 가장 복합하

여 작업기억 부하가 높은 조건에서는 의미와 음운적 경로를 모두 

이용하는 단어 따라말하기 과제보다 음운적 경로만을 이용해야 

하는 비단어 따라말하기 과제를 수행하기 더 어려운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즉, 작업기억 부하는 의미적 정보 처리에 비해 음운적 

경로에 더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집단 간 시간 간격 및 간섭효과 조건과 단어·비단어 조절, 집단 

간 삼차상호작용은 2음절에서는 유의하였으나, 길이가 증가한 3음

절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았는데, 2음절에 나타난 유의한 삼차상호작용은 실어

증 집단에서 1s-UF와 5s-F의 시간 간격에 따른 수행력 차이, 5s-UF

와 5s-F의 간섭효과에 따른 차이, 비단어 따라말하기의 수행력이 실

어증 집단에서 저하된 결과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되었

다. 반면 대조군에서는 비단어 따라말하기의 수행력이 저조하였으

나, 시간 간격 및 간섭효과 조건 및 시간 간격 및 간섭효과 조건과 단

어·비단어 조절에 관한 이차상호작용이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차이는 실어증 집단에서 시간 간격 및 간섭효과 조건에 따른 효과

가 대조군과는 다른 결과를 보인 것에 기인하여 삼차상호작용이 유

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시 말해 실어증 집단은 시간 간격과 간섭

효과와 같은 인지적 부하가 커질 때, 음운적 경로에만 의존해야 하

는 비단어에서 더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다. 이는 작업기억 용량이 

인지적 부담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선행연구 결과들과 일치한다

(Caplan & Waters, 1995; Just & Carpenter, 1992; Sung et al., 2009). 

실어증 집단의 경우에는 인지 정보를 처리하고 빠르게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보이기 때문에, 인지적 부하에 따라 언어적 작업기억 과

제에 대한 수행력이 감소한다(Christensen & Wright, 2010). 이러한 

실어증 집단의 인지적 결함을 밝히기 위해 작업 기억을 활용한 과제

를 적용함으로써 다양한 조건에서 언어 처리에 필요한 인지적 자원

의 양을 측정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과정이다(Wright & Shisler, 

2005). 본 연구는 시간 간격과 간섭효과라는 인지적 부하를 조절하

여 작업기억 용량을 체계적으로 조절하여 실어증 대상군의 의미 및 

음운적 언어 수행력을 비교하고자 하였다는 데 보다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2-3음절 단어 및 비단어 따라말하기 수행력 외에

도 두 번째 연구 질문인 시간 간격 및 간섭효과에 따른 집단 간 2음

절 및 3음절 그림 이름대기 과제의 수행력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음절 수와 상관없이 2-3음절 그림 이름대기 과제의 수행력은 

실어증 대상자가 정상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는데, 이는 실

어증 집단이 대조군에 비해 그림 이름대기 능력에 저하를 보인다

는 보편적인 선행연구 결과들과 일치하였다(Hashimoto & 

Thompson, 2010; Kohn & Goodglass, 1985). 뿐만 아니라, 시간 간

격 및 간섭효과에 따른 주효과가 2음절과 3음절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동일한 프로토콜을 적용하여 시행한 영어권 대상자뿐 

아니라 한국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결과와도 일치하였다(Jo et al., 

2023; Martin et al., 2018). 이는 시간 간격이 길수록, 간섭 효과가 있

을수록 작업기억 부하가 증가하기 때문에 과제를 수제 수행에 어려

움을 보이는 것이다. 인지적 부하에 따른 실어증 집단의 과제 수행

력의 저하는 단어 수준뿐만 아니라 문장 수준의 언어적 처리 과정

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데, 문장 산출 과제에서 문장의 유형과 언어

적 수준 등으로 인지 부하를 달리하였을 때, 할애되는 작업기억 부

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인지적 부하가 언어 과제에서 실어증 대상자

는 작업기억 용량의 부담을 느껴 수행력이 저하된다는 선행연구 결

과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Sung, Eom, & Lee, 2018). 

본 연구는 실어증 집단과 대조군을 대상으로 시간 간격 및 간섭

효과 조건으로 작업기억 부하를 조절함에 따라 단어 및 비단어 따

라말하기 과제와 그림이름대기 능력, 즉 실어증 환자들의 음운 및 

어휘-의미 산출 처리 능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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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두 과제 모두 집단 간 수행력 차이가 유의하다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특히 단어 및 비단어 따라말하기 과제에서 실어증 집단이 대

조군에 비해 시간 간격이 클수록, 간섭효과가 있을수록, 단어보다 

비단어일수록 과제를 더 수행하기 어려워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실어증 집단이 대조군에 비해 3음절 비단어 따라말하기에서 단어 

따라말하기 과제보다 과제 수행력이 더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어증 대상자들은 작업기억 능력이 저하되어 있으므로 인지 

부하가 증가할수록 음운 및 어휘-의미 산출 처리 수행력에 더 큰 영

향을 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도 몇 가지 한계점은 존재한다. 먼저 본 연구에

서는 집단 간 시간 간격 및 간섭효과에 따른 2-3음절 따라말하기 

및 그림 이름대기 능력을 비교하였다. 그러나 음절 길이에 따른 수

행력의 차이는 직접적으로 비교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향후 연구에

서는 음절의 길이를 보다 다양하게 구성하여 음절 길이에 따라 인

지적 부담이 높아지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는 각 조건별 과제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반응 시간을 따로 측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인지적 부하

가 증가될 때, 과제의 수행력이 저하되는 원인이 단순이 과제의 난

이도와 처리 능력에 의한 것인지 또는 과제를 처리하는 데 실어증 

집단이 유의하게 처리 속도가 감소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향후 연구에서는 반응 시간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마

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실어증 집단의 실어증 지수와 하위 유형

을 통제하지 못하였다는 제한점이 존재한다. 실어증은 하위 유형에 

따라 따라말하기 능력이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하거나 

또는 손상되는 특징을 보이는 유형으로 분류되기도 하고, 또는 어

휘-의미 경로 및 음운 경로 처리 과정에 차이를 보이는 유형으로 나

뉘기도 한다. 기존에 실시된 선행연구에서는 따라말하기에 어려움

을 보이는 전도성 실어증 환자군으로 실어증 유형을 통제하여, 단

어 및 문장 수준에서 구어 및 단기기억에 따른 언어 수행력을 비교 

분석하여, 실어증 집단의 언어 특성을 논의하였다(Ha, Hwang, & 

Pyun, 2012).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실어증 하위 유형에 대

한 고려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모든 실어증 집단을 대상으

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분명한 제한점이 존재한다. 그럼으

로 불구하고, 본 연구는 국외에서 검증된 작업기억 평가 과제를 국

내의 신경언어장애 집단에게 적용하고자 시도하였고, 시간 간격과 

간섭효과라는 인지적 부하 조건을 체계적으로 조절하여, 실어증 

환자의 의미 및 음운 경로의 손상을 확인하고자 하였다는데 큰 의

의가 있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를 통해 임상에서 실어증 환자의 작

업기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재 프로토콜 구성 시, 제시하는 

자극의 수준과 인지적 부하 조건에 따른 단계를 구체적으로 설정

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본 연구

를 토대로 다양한 인지적 부하 조건의 과제가 신경언어장애 집단의 

인지 및 언어 처리 능력을 보다 세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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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시간 간격 및 간섭효과 조절이 실어증 환자의 따라말하기 및 이름대기 능력에 미치는 영향

최유진·성지은·최수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언어병리학과

배경 및 목적: 본 논문은 TALSA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시간 간격 및 간섭효과를 통한 작업 기억 부하 조절을 통해 국내 실어증 환자들

의 따라말하기 및 이름대기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방법: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실어증 환자 13명, 이와 나이, 

교육수준을 맞춘 대조군 1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단어 및 비단어 따라말하기의 경우 2음절, 3음절 각각 10개씩에 시간 지연 및 간섭효

과 조건 3가지씩 총 60개 단어를 들려주었고, 그림 이름대기의 경우 2음절, 3음절 단어 각각 10개씩에 시간 지연 및 간섭효과 조건 3가지

씩 총 60개 단어 그림을 화면에 하나씩 제시하였다. 결과: 본 연구에서는 시간 간격이 클수록, 간섭효과가 있을수록, 즉 작업기억의 부하

가 커질수록 실어증 대상자들의 수행력이 낮아지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또한 단어보다 비단어 따라말하기에서 실어증 대상자들이 대

조군에 비해 수행력이 낮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논의 및 결론: 실어증 대상자들의 작업기억 능력 손상을 확인하였으며, 인지 부하가 증

가할수록 언어 산출 능력에 더 큰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어: 실어증, 시간 간격, 간섭효과, 단어, 비단어, 따라말하기, 그림이름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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